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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지역자율방재단,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 지킨다 
 - 강화에서 지역자율방재단(연합회) 45명 참가 워크숍 개최 -

- 재난단계별 임무와 역할, 단체별 업무개선 방안 논의…방재단원 자긍심 고취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0일 강화군 일원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시

민의 안전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역할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(연합

회)의 회장단과 시, 군·구 관계자 등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

자율방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개최된 것으

로, 시와 자율방재단연합회, 군·구,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 교류·

협력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. 시는 이를 계기로 단체, 기관의 보다 

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재단원들이 한층 더 강화된 역량으로 

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워크숍에서는 재난의 의미, 지역자율방재단 추진 배경, 재난단계별 지

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

의 강의와 특히, 단체, 기관별 역할, 조례, 현황, 예산 등을 검토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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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선 방안 도출과 운영 활성화 제고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논의

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한, 마니산 치유의 숲을 방문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긍심을 갖고자

“지역자율방재단은 인천시민 자연재난의 지킴이다”라는 구호를 외

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.

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자연재해와 관련해 단체와 기관이 유

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단체, 기관별 업

무 활성화가 곧 인천시민의 안전”이라고 강조했다. 특히, “군·구 

지역자율방재단에서 장마철에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 예찰 활동에 최

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지역자율방재단(연합회)은 시와 10개 군·구에서 구성·운영하고 있는

데, 인천시 전체로 총 2,913명에 달하고 더 늘어나는 추세다.

방재단은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단계에 참여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

한다. 예방단계에서는 여름철 취약시설 및 무더위(한파) 쉼터 안전점

검, 주민대상 재난별 행동요령 홍보 등을,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산사

태, 침수(반지하주택),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의 예찰 활동을 수행

한다.

또 대비·대응단계에서는 위험지역 현장 순찰(지역 강수(설) 현황) 및 

이상 유무(피해발생 현황)에 대한 군·구 보고, 주민대피에 필요한 인

력, 장비·자재 점검 및 대피 유도,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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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통제, 맨홀 퇴적물(토사 등) 제거, 안전 취약계층 확인 방문 등의 

역할을 수행한다. 복구단계에서는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, 피해 현황 

군·구 보고, 구호물자 관리, 차량·인력 지원,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

설치 및 운영 지원, 피해 신고서 작성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(11시)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